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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이후 시기별 첫 일자리를 획득할 가능성의 수준과 직업가치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하

고, 이들 집단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분류된 잠재집단 간 삶의 만족도

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2015GOM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비연속시간 생존혼합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Wald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잠재집단으로 3개가 분류되었으며, 세 집단 모두 대학졸업 후 최초 1개월 때 첫 일자리를 획득 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일자리 획득 수준과 더불어 직업가치 선호 유형이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취업-미온적가치형’, ‘고취업

-안정적가치형’, ‘저취업-평판적가치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부모님 월평

균 소득, 자격증 유무, 취업목표 설정 여부, 교육/훈련 이수 여부, 학교만족도,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면접기술 및 이력

서 작성 여부가 해당 잠재계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고취업-안정적가치형’과 ‘중취업-미온적가치형’ 집단 간 개인적 만족도와 관계적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첫 일자리 획득, 직업가치, 삶의 만족도, 비연속시간 생존혼합분석, 잠재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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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계청은 2018년 7월 ‘2018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는데 취업자는 2,712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0.4% 증가하였으나,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0%로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종 학교 졸

업 및 중퇴 이후 첫 일자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6개월로 전년대비 0.4개월 증가하였다. 특히, 

첫 일자리 획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49.9%로 전년대비 1.2% 하락하였

고, 첫 취업에 2년 이상 3년 미만 6.5%,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9.7%로 전체 16.2%, 즉 약 

6천7백만의 청년들이 해당 기간 동안 장기 미취업 상태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8). 이는 과거 

경제위기 이전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2%였던 시기에의 청년실업률이 3∼5%대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안주엽, 홍서연, 2002).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사회적인 관계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전이 

기간은 교육을 마친 후 처음 직업의 세계로 옮기는 과정(OECD, 1999)과 졸업이후 즉시 노동시장으

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직업을 탐색하는 기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Bowlus, Kiefer, 

& Numann, 2001). 최근 들어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은 졸업 유예를 통해 

졸업시기를 늦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조건이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첫 일자리 획득의 준비기간을 늘

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양정승, 2015). 이는 이들의 첫 일자리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경력개발의 시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직

업이동에 유리한 경력의 기회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최윤선, 이호섭, 2014).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에 있어 첫 일자리 획득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직업가치(job value)를 들 수 있다. 직업가치는 본인이 직업과 진로를 바라보는 가치

이자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신념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Zytowski, 1970). Rounds(1990)는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실현이 가능

할 경우, 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오성욱(2013)은 대졸자의 직업가치 중 내재적 가치는 첫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첫 일자리 구직 시에 다양한 직업가치 영역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유현옥, 김은비, 

2016).

한편, 동일한 연령대일지라도 모든 대상이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임성애, 이은주, 

2016). 즉, 특정 발달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이질적인 하위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계층별로 그와 관련된 고유의 원인 요인들이 있다(Moffit, 1993). 특히 개인이 지닌 직업가치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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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나 임금, 발전 가능성, 직무 내용 등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개인 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오상훈, 2008). 또한 첫 취업 소요기간은 인적자본, 즉 개인의 준비도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강주연, 오유, 김기승, 2015). 이로써 직업가치나 첫 획득기간이 개인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청년의 직업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더불어 이것이 졸업예정자가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기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

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유형화 연구를 통해 첫 일자리 획득과 직업가치가 어떻게 실증적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계층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계층화를 통해 각 계층에 맞춘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세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

다(조아미, 신택수,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2015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5GOMS)’를 사용하여 비연속시간 생존

혼합분석(discrete-time survival mixture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Lerner(1991)는 연구대상을 이해함에 있어 개인 요인과 학교 요인 특성간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그들의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첫 일자리 획득과 직업가치 선호에 대한 잠재계

층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개인 및 학교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획득에 대한 개인 및 학교변인들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규명해야 한다. 특히 대졸자의 개인 특성과 더불어 학점, 자격증, 직업훈련과 같은 다양

한 경험들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최문경, 이기엽, 2008), 직업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진로교과목 참여, 직장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 참여 등 구직준비활동과의 관련이 있다는 측면(조윤

서, 2013)에서 개인과 학교요인이 취업에 관여됨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먼저 개인요인으로 성별, 부모님 월평균 소득, 자격증유무, 졸업이전 취업목표 설정 여부 그리고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학교요인으로는 학교만족도와 진로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계층 구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Aristoteles는 일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정우희, 김혜

원, 2017). Csikszentmihalyi(2010)도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한 행복감 그 자체가 아

니라, 행복해지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긍정심리학자 Seligman(2014)도 행

복한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것은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일에 있어 소명을 느끼는 사람은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물질적인 보상이나 명예가 없어도 

일하는 것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일은 성장, 열정, 즐거움 등의 의미와 목적이 

함께 동반될 때 만족스런 삶으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자리 형태를 선택하는 개인 측면에

서 살펴보면, 고용 형태에 의한 삶의 질, 즉 삶의 만족도가 직업을 선택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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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이수를 통해 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대졸자가 갖는 취업에 대한 압박

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갖게 하며 삶의 만족을 낮게 한다(이형순, 이재창, 2018). 

즉 개개인의 영향력은 삶의 만족도를 상이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일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의 정책 관

심도를 고려해 볼 때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 형태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

계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들의 수행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 획득과 직업가치 선호에 따라 분류된 잠재계층 간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잠재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선호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징들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간 불균형에서 오는 인력수급 불일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에 따라 잠재계층의 수는 몇 개이며, 분류된 잠재

계층의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잠재계층의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각 요인의 영향

력은 어떠한가?

셋째,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잠재계층 간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Ⅱ.� 이론적�배경

1.� 첫� 일자리� 획득과� 직업가치

첫 일자리는 개인 생애주기의 첫 번째 경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첫 일자리에서의 

만족도와 근속기간은 향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상윤, 2014). 즉, 

첫 일자리는 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한다는 뜻 외에도 전 생애 관점에서 첫 일자리

가 추후 자신이 지향하는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주요한 디딤돌 일자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시점에 대한 파악은 첫 번째 노동시장 진입 그 자체로 

주된 일자리로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며, 주된 일자리로 이행하기 위한 뜻깊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최윤선, 이호섭, 2014).

가치는 행동의 기준과 바라는 최종상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목표설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Brown, 1995). 특히 직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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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직업가치는 교육적 성취나 이후의 직업적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Johnson & Elder, 2002). 직업가치는 직업인들에게 주요한 

동기의 자원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더불어 직업가치와 직업특성들과의 조화가 직업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rown, 2002; Kalleberg, 1997). 직업가치는 본인이 직업을 통해 어떠한 가

치를 우선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Dawis & Lofquist, 1984). 따라서 직업가치는 

직업 결정에 주요한 요소가 되며, 본인의 직업적 보상 기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Johnson & 

Elder, 2002), 본인이 보상을 목표로 정진하게 만든다. 또한 직업에 대한 적응도 및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Lent & Brown, 2008),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로서 작용한다(Kalleberg, 1977). 유

현옥과 김은비(2016)는 2-3년제 대졸 청년의 직업가치에 따라 4개의 가치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첫 

일자리 획득에 있어 다양한 직업가치 영역을 중요하게 고려할 경우 추후에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취업을 위해 고려되는 다양한 직업가치와 첫 일

자리 획득을 위한 구직활동의 기간을 고려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첫� 일자리� 획득과� 직업가치에� 따른� 잠재계층의� 결정요인

첫 일자리 획득과 직업가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발달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과 학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발달하고 또 변화한다(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 먼저 개인요인 중 하나인 성별은 첫 일자리 획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최문경, 이기엽, 

2008), 여성은 남성보다 비정규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았으나(김정숙, 2009),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에는 높은 진입가능성을 보였다(장지연, 호정화, 2001). 강순희와 박성재(2002)의 연구에서는 

자격증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고, 채구묵(2007)의 연구에서도 취득자격증이 전공과 취업

관련 정도에 관련이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채창균 외(2005)는 자격증이 정규직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황여정과 백병부(2008)의 연구에서는 자격증이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오

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직업 교육 훈련의 경우에도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었는데, 직업 교육 훈련이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는 연구가 있었는가 하면(이병희, 2002), 효과가 없다는 연구 등도 보고되고 있었다(성지미, 안주엽, 

2012). 조기현과 안혜영(2014)도 첫 일자리 이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개

인 요인 중에서는 성별, 연령, 부모소득이, 학교요인 중에는 전공만족도, 취업프로그램 참여횟수, 직

업훈련 경험 등이 첫 일자리 이행 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만족

도가 높았던 대졸자들이 첫 일자리 만족도 또한 높다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첫 일자리 만족도가 

주변 환경보다는 그들에게 내재된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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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이종찬, 2013). 한편, 가구소득이나 출신대학 그리고 전공과 같은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꾸기 힘든 요인들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의 교육적 지원이나 노

력, 재학 시의 일자리 경험, 자격증 취득 여부 등과 같은 취업준비 노력은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었다(채창균, 김태기, 2009).

다음으로 직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남성은 권력과 보수와 같은 외적 직업가치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

은 봉사, 관계형성 등과 같은 내적 직업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지만(Duffy & Sedlacek, 

2010), 일부 연구들 중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외적 직업가치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

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Johnson & Mortimer, 2000). 또한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내적 직업가치도 높았고, 외적 직업가치는 낮아진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으나(강영배, 김기현, 2007), 

김정숙(2006)의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조윤서(2013)는 취업목표설정 및 진로/취업에 

인정되는 교과목, 진로지도 및 취업캠프, 취업특강 등 취업프로그램의 참여가 전공계열에 따라 직업

가치에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었고 학교요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한 첫 일자리 획득과 직업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작적 정의들은 복지, 행복, 

생활의 질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느낌

의 복합체로 사회 경제적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만족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언경, 2017). 

Ryff와 Keyes(1995)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단순한 쾌락적 행복이 아니며 가치가 있는 삶, 자아와 

일치하는 삶 속에서 얻어진다고 하였다. 즉,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사느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느냐가 반영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고,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자기 자신의 가치, 그리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김영혜, 1995).

이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취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삶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다(서경현, 2011). 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며, 취업을 위

한 준비과정은 행복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김금미, 2010; 이형순, 이재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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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업가치는 직무만족과도 관련이 깊다. 직업가치는 우리가 직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근본

적인 욕구로 자신이 하길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본인의 직

업에서 찾을 수 있다면 직무·직업 만족이 높아질 것이고, 이직 의도 없이 더욱더 행복하게 직업 생활

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Rounds, 1990). 이를 뒷받침하는 직업가치의 유형이 직업 만족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었다(전상국, 이성은, 2012; 한도희, 2010).

직업 선택에 있어 자신의 직업가치에 맞게 선택을 한다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가치에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좌절감이나 불만족을 느낄 수 있고, 삶의 만족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직 중에도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직업가치가 서로 일치할 때 직장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직무 만족

도도 높이게 되며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Jin & Rounds, 

2012).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5 Graduates 

Mobility Survey; 2015GOM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국내 2∼3년제, 

4년제 대학, 교육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전년도 졸업자 중 표본 추출된 1만 8천명을 1회 

조사하는 횡단면 패널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계열의 취업상황

과 상이하고, 특수 목적 교육과정인 의약 및 예체능 전공을 제외하였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즉 청년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며, 연령기

준 34세 이상의 4년제 대졸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805명이며, 남자 2,046명(53.8%), 여자 1,759명(46.2%)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이다. 첫 일자리 획득 시점은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 획득 여부와 일자리 획득까지의 생존기간을 의미하며, 범위는 1~24개월이다. 이들이 직

업을 얻는데 중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직업가치는 총 15문항이다. 이 두 변인을 이용하여 생존기간과 

잠재계층을 분류하였다.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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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성별, 부모님 월소득, 자격증 유무, 졸업 이전 취업목표 설정여부, 교육/훈련 이수여부

의 개인요인과 학교만족도, 진로프로그램 참여 여부의 학교요인의 예측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개인적, 관계적)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척도는 직업가치 및 

학교만족도는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음, 5=매우 중요함), 삶의 만족도는 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제외하고 더미변수 처리 하였다. 측정변인의 구체적인 내용

은 <표 1>과 같다.

구분 변인명 척도 신뢰도

종속
변인

첫 일자리 
획득시점

졸업 후 일자리 경험 1=예, 0=아니오 -

첫 일자리 시작 ○개월 -

직업가치

∘근로소득 ∘근로시간 ∘적성, 흥미

1=전혀 중요하지 
않음 ∼5=매우 

중요함
.879

∘전공 관련 ∘업무난이도 ∘업무량

∘발전가능성 ∘미래전망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복리후생 ∘회사규모

∘출퇴근거리 ∘일자리 평판 ∘하는 일 평판

독립
변인
(예측
요인)

개인요인

성별(여) 1=여, 0=남 -

부모님 월평균 소득
1=100만원 미만 

∼8=1000만원 이상
-

자격증 유무
1=있다, 0=없다 -졸업 이전 취업목표 설정 여부

교육/훈련 이수 여부

학교요인

학교
만족도

∘교육지원 시설 ∘전공교수 능력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
∘학생복지 시설 ∘수업방식 및 질
∘학생지원(장학금) ∘전반적 전공만족
∘진로관련 상담 ∘전반적 학교만족
∘전공 커리큘럼

진로
프로
그램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1=있음, 0=없음 -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결과
변인

삶의 
만족도

개인적 측면 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

.826
관계적 측면

<표� 1>�연구변인의�측정도구�구성�및�신뢰도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의미하는 첫 일자리를 획득가능성과 직업가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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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이러한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다양한 개인 및 학교 요인들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각 잠재계층의 첫 일자리 획득이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졸자의 첫 일

자리를 획득시점이 얼마나 빠른지 여부와 직업가치 선호에 따라 이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연속시간 생존혼합분석과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 탐색을 위하여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Muthén & Masyn, 2005).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Mplus 8.2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의 단계를 실시하였다. 첫째,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가능성이 몇 개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지를 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에

서 시작 가능성, 즉 발생가능성을 위험(hazard)이라고 보며, 위험함수(hazard function)가 적용된다. 

둘째, 각 개인의 다양한 위험함수를 추정함과 동시에 직업가치 선호에 따라 다수의 이질적인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는 대졸자의 첫 일자리 시작시점과 직업가치 선호가 유사한 집단 별로 분류됨

을 의미한다. 이렇듯 혼합모형에서는 유사한 특징으로 묶여 다수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분류된 

집단을 잠재계층(latent class)이라고 한다. 셋째, 비연속시간 생존혼합분석에 의해 분류된 잠재계층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요인, 학교요인을 투입하였다. 넷째, 삶의 만족도에

서의 개인적 만족도와 관계적 만족도가 각 잠재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선호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자하며 생존분석

에서 추정되는 획득시점은 독립변수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일자리 획득 시기와 직업가치의 

집단이 이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연속시간 생존분석과 

잠재계층 분석이 결합된 비연속시간 생존혼합분석을 사용하였다.

우선, 종속변인인 첫 일자리 획득시점은 1월 단위로 측정되었으므로 분석 자료는 연속시간이 아

닌 비연속시간(discrete-time)자료이다. 이는 첫 일자리 획득시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건의 발생 여

부, 즉 첫 일자리를 획득 한 경우(예=1, 아니오=0) 월 단위로 응답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에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여 총 24번의 시점을 측정한 자료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첫 일자리 획득 여부는 일자리를 획득한 경우 1, 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시작 시점을 

생존함수로 활용하기 위해 일자리를 획득하면 그 다음 시점들의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때문

에 99(결측치)로 입력하였다. 추정방법은 강건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 MLR)을 적용하였으며, 잠재계층 분석의 예측변인과 결과변인 모두를 추정하기 

위하여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실시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Diallo & 

Lu, 2017; Vermunt, 2010). 이에 따라 정보준거지수 및 모형비교 검증, 분류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정송, 이금주, 홍세희, 2014). 작은 값일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해

석 가능한 정보준거지수는 AIC(Akaike, 1974), BIC(Raftery, 1995), sBIC(Schwarz, 1978)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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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k개인 모형과 k-1개인 경쟁모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 적합의 통계 검증을 실시함으로

써 최적의 모형을 찾는 LMRT(Lo, Mendell, & Robin, 2001)와 BLRT(McLachlan & Peel, 2000)

를 살펴보았다. 통계검증을 이용하는 LMRT와 BLRT는 값으로 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면 k개 모형을,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k-1개 모형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 내 분류율 기준을 최소 비율 5%로 설정하였다(Jung & 

Wickrama, 2008). 최적의 잠재계층의 수가 결정된 후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

요인, 학교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계층 간 결과변인의 

Wald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시점 및 직업가치 결정요인 탐색과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분석에 앞서 

더미변수를 제외한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이와 함께 연구변인의 왜도(skewness)가 

절댓값 3보다 작고 첨도(kurtosis)가 절댓값 10보다 작은 기준을 적용하여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Kli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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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변인명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직업
가치

근로소득 4.279 .649 -.601 .601

직업
가치

근무환경 4.179 .687 -.457 .047

근로시간 4.251 .689 -.658 .502 복리후생 4.085 .730 -.510 .362

자신의 적성,흥미 4.280 .731 -.809 .533 회사규모 3.290 .977 -.255 -.223

전공분야와 관련성 3.715 1.047 -.666 -.066 출퇴근거리 3.614 .874 -.346 .039

업무내용의 난이도 3.535 .845 -.335 .218 일자리 평판 3.522 .891 -.529 .302

업무량 3.778 .793 -.288 .031 하는 일 평판 3.532 .893 -.543 .367

개인 발전가능성 4.176 .740 -.666 .438 학교만족도 3.421 .675 -.273 .443

직업 자체 전망 4.211 .746 -.812 .928 삶의
만족도

개인적 측면 5.175 1.258 -.754 .456

직장(고용) 안정성 4.288 .726 -.812 .567 관계적 측면 5.336 1.158 -.713 .549

<표� 2>�연구변인의�기술통계

2.�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의� 유형분석

1) 잠재계층 수 결정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중요정도에 따라 잠재계층 탐색을 위하여 비연속시간 

생존혼합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잠재계층 분류를 위하여 2에서 4계층까지 계층 수를 하나씩 늘려가

며 모형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질적인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시점의 궤적과 직업가치 중요정도

를 나타내는 잠재계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AIC, BIC, sBIC의 정보준거지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낮

은 값일수록 적합한 모델로 간주된다. 이에 2∼4계층까지의 정보준거지수를 살펴본 결과 계층이 하

나씩 증가할 때마다 BIC와 sBIC값도 증가하는 값을 나타냈지만, AIC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3계층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모형의 비교 검증을 의미하는 LMRT와 

BLRT는 현 계층 k와 하나 적은 k-1 계층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2계층과 3계

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정보준거지수, 모형의 비교검증, 분류율을 검토하여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정송, 

이금주, 홍세희, 2014). 그 결과 정보준거지수 AIC가 가장 낮고 모형의 비교검증이 통계적으로 우수

하고, 분류된 사례수가 적절히 분포된 계층은 3계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MRT와 BLRT를 검

토하고, 정보준거지수 기준 AIC(137244.736), BIC(137706.798), sBIC(137471.660)와 분류의 질 

Entropy(.663), 분류된 사례수와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모형으로 3계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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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3계층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2계층 3계층 4계층

정보지수

AIC 137253.035 137244.736 137265.035

BIC 137696.364 137706.798 137745.828

sBIC 137470.759 137471.660 137501.158

분류의질 Entropy .779 .663 .889

모형비교 검증
LMRT .000 .018  .499

BLRT .000 .000 1.000

분류

계층 1 n(%) 370(9.7%) 348(9.1%) 0(0%)

계층 2 n(%) 3,435(90.3%) 631(16.6%) 3,435(90.3%)

계층 3 n(%) 2,826(74.3%) 0

계층 4 n(%) 370(9.7%)

<표� 3>�잠재계층의�적합도�지수 (N=3,805)

2) 잠재계층별 특성

먼저 독립변인, 즉 예측변인을 투입하고 않고 4년제 대졸자의 최초 일자리 획득시점에 따른 잠재

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으며, 가로축은 졸업 후 개월 수, 세로축은 위험확률이다. 우

선 세 개의 잠재계층 모두 1개월 때 첫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첫 일자

리 획득확률이 높은 개월 수는 7개월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층 2의 

경우 모든 월에서 첫 일자리를 획득할 가능성이 다른 두 계층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계층 2는 

전체 16.6%가 소속되어 있으며, 졸업 직후 첫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약 40%를 넘어 첫 일자리 

획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계층 1은 전체 9.1%가 소속되어 있으며, 

0개월∼24개월의 모든 시점에서 첫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약 7% 정도를 나타낸 집단이다. 이는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에 첫 일자리 획득의 가능성이 중간수준의 집단

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층 3은 전체 74.4%가 소속되어 있으며, 계층 1과 마찬가지로 0개월

∼24개월의 모든 시점에서 첫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약 6% 정도를 나타낸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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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계층별�첫�일자리�획득시점의�위험함수(hazard� function)

[그림� 3]� 잠재계층별�첫�일자리�획득시점의�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잠재계층에 따라 대졸자의 일자리 획득, 즉 취업률이 기간별로 어떠한 추세를 나타내는지 살펴보

기 위하여 생존함수를 이용하여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림 3]과 같이 가로축은 졸업 후 개월 수, 

세로축은 생존확률로서 미취업률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층 2의 경우 졸업 직후

부터 한 달 동안의 미취업률이 24개월의 기간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시점의 미취업률은 100%이지만, 1개월 뒤 미취업률

은 약 60%로 나타나 졸업 후 1개월 만에 계층 2 소속원 약 40%가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대학 졸업 후 한 달 이내에 일자리를 획득함으로써, 미취업률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4개월이 지난 후에 계층 2 소속원의 약 95%가 첫 일자리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계층 1의 경우, 24개월의 기간 중 졸업 직후부터 한 달 동안의 미취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폭이 감소하고 16개월 이후부터는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비

율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4개월이 지난 후 계층 1 소속 약 40%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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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획득하였으며, 나머지 60%는 미취업 상태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계층 3은 계층 2와 마

찬가지로 24개월의 기간 중 졸업 직후부터 1개월 동안 미취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이 둔화되고 15개월 이후부터는 취업률의 변동이 없어 24개월이 지난 후에 소속

원 약 20%는 첫 일자리를 획득한 반면, 나머지 약 80%는 미취업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연속시간 생존혼합분석으로 분류된 3개의 하위 잠재계층이 직업가치 선호 유형에 

따라 각 계층별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잠재계층 간 직업가치 선호 유형은 [그림 

4]와 같다. 계층 1의 경우 직업가치 중 근로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업무내용의 난이도

를 비롯하여 회사 규모,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출퇴근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계

층 1은 직업 고려 시 사회적 평판과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2의 경우 직업가치 중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중간 수준을 유지

하였다. 특히 이 계층의 소속원은 다른 직업가치와 비교하여 출퇴근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계층 3의 경우 모든 분야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들 가운데 특히 근로

시간과 출퇴근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반면에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더불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잠재계층별�직업가치�선호�유형(Z점수�변환)

앞서 살펴본 위험확률과 생존확률, 직업가치 선호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를 종합하여 보면, 계층 

1의 경우 소속원 약 40%가 첫 일자리를 획득하였으며, 이들의 직업가치 중 근로시간을 매우 중요하

게 여기지만, 사회적 평판과 회사규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가치에서 미온적 성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은 9.1%(348명)의 대졸자가 소속되었으며 ‘중취업-미온적가치형’으로 명

명하였다. 계층 2의 경우 소속원 약 95%가 첫 일자리를 획득하였으며, 직업가치 중 출퇴근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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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중간 수준의 안정적 직업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전체 16.6%(631

명)의 대졸자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계층을 ‘고취업-안정적가치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 

3의 경우 소속원 약 30%가 첫 일자리를 획득하였으며, 이들은 직업가치의 모든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이들 계층은 다른 직업가치보다 사회적 평판, 즉 외재적 직업가치

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74.4%(2,826명)의 대졸자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계층을 ‘저취업-평판적가치형’으로 명명하였다.

3.�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유형의� 특성분석

1) 잠재계층과 영향요인

각 잠재계층 유형에 따른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을 위하여 하나의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을 기준으로 나머지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을 

비교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선호 유형에 의해 분류된 잠재계층 간 독립변인의 영향

력을 살펴보았으며, 참조집단 ‘고취업-안정적가치형’을 기준으로 비교집단 ‘중취업-미온적가치형’

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여학생일수록(OR=.399), 자격증 취득(OR=.593), 학교만족도

(OR=.815), 진로프로그램 중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에 참여(OR=.697) 할수록 ‘중취업-미온적가

치형’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취업목표 설정(OR=1.444)과 교육/훈련을 이수(OR=1.859) 

할수록 ‘중취업-미온적가치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참조집단인 ‘고취업-안정적가치형’을 기준으로 비교집단인 ‘저취업-평판적가치형’을 비교한 결

과, 여학생일수록(OR=.827), 진로프로그램 중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을 수강(OR=.820)과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에 참여(OR=.760)할수록 ‘저취업-평판적가치형’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지

만,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OR=1.088)과 학교만족도(OR=1.389)가 높을수록 ‘저취업-평판적가치

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참조집단 ‘저취업-평판적가치형’을 기준으로 비교집단인 ‘중취업-미온적가치형’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일수록(OR=.482),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OR=.899)과 학교만족도(OR=.586)가 높을수록 

‘중취업-미온적가치형’에 속할 확률이 낮은 반면, 취업목표 설정(OR=1.305)과 교육/훈련이수

(OR=1.872) 할수록 ‘중취업-미온적가치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고취업-안정적가치형’의 대졸자는 여학생일수록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학

교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프로그램에서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에 참여할수록 이 계층에 속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다른 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직업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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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학교 내 진로프로그램 중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과 같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통하

여 안정적인 직업가치를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저취업-평판적가치형’의 대졸자는 학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른 두 집단보다 이 계층에 속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나타내

는 긍정적 만족들이 직장가치 추구에도 동일시함으로써 외부적인 평판에 더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가능하다. ‘중취업-미온적가치형’의 대졸자는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함

으로써 다른 두 계층보다 직업가치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 변인명

고취업-안정적가치형
vs 중취업-미온적가치형

고취업-안정적가치형
vs 저취업-평판적가치형

저취업-평판적가치형
vs 중취업-미온적가치형

 S.E. OR  S.E. OR  S.E. OR

개인

성별(여) -.920 *** .150 .399 -.190 * .095 .827 -.730 *** .131 .482

부모님 월평균 소득 -.022 .045 .978 .084 ** .030 1.088 -.107 ** .038 .899

자격증 유무 -.523 *** .147 .593 -.437 *** .099 .646 -.086 .124 .918

취업목표 설정 여부 .368 * .147 1.444 .101 .098 1.106 .267 * .125 1.305

교육/훈련 이수 여부 .620 ** .202 1.859 -.007 .150 .993 .627 *** .166 1.872

학교

학교만족도 -.205 * .103 .815 .329 *** .070 1.389 -.534 *** .088 .586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021 .170 1.022 -.199 † .113 .820 .220 .146 1.247

직장체험프로그램 .011 .182 1.011 -.067 .120 .935 .078 .157 1.081

인‧적성검사 -.039 .164 .962 -.045 .109 .956 .006 .139 1.006

진로 관련 상담 프로그램 .032 .186 1.032 .199 .122 1.220 -.167 .160 .846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361 * .183 .697 -.275 * .118 .760 -.086 .160 .918

취업캠프 -.196 .378 .822 -.028 .140 .972 -.167 .195 .846
†<.10, *<.05, **<.01, ***<.001

<표� 4>�첫�일자리�획득시점과�직업가치�잠재계층�간�영향요인

2) 잠재계층 간 삶의 만족도 차이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잠재계층 간 삶의 만족도 하위요인인 개인적 만족도, 관계적 만족

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계층 간 평균은 <표 5>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만족도와 관계적 만족도의 평균이 5.623과 5.531로 ‘고취업-

안정적가치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취업-미온적가치형’에는 개인적 만족도 4.567, 관계적 

만족도 4.8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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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 유형

삶의 만족도

개인적 만족도 관계적 만족도

M S.E. M S.E.

중취업-미온적가치형 4.567 .161 4.897 .185

고취업-안정적가치형 5.623 .102 5.531 .175

저취업-평판적가치형 5.163 .039 5.353 .056

<표� 5>�삶의�만족도�기술통계치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에 따른 잠재계층 간 결과변인의 차이검증(Wald chi-square test)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적 만족도의 경우 세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중취업-미온적가치형’과 ‘고취업-안정적가치형’(Wald =36.920, <.001), ‘중취업-미온적가치

형’과 ‘저취업-평판적가치형’(Wald =10.232, <.01), ‘고취업-안정형가치형’ 집단과 ‘저취업-평

판적가치형’(Wald =12.993, <.001)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

불어 관계적 만족도의 경우 세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중취업-미온적가치형’과 ‘고취업-안정

적가치형’(Wald =11.269, <.01), ‘중취업-미온적가치형’과 ‘저취업-평판적가치형’(Wald 

=4.051, <.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의 관계적 만족도에서 

중간수준의 취업을 유지함과 더불어 미온적인 직업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사람 대 사람 간 관계를 중

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잠재계층 유형

삶의 만족도

개인적 만족도 관계적 만족도

   

중취업-미온적가치형 vs 고취업-안정적가치형 36.920*** <.001 11.269** .003

중취업-미온적가치형 vs 저취업-평판적가치형 10.232** .001 4.051** .001

고취업-안정적가치형 vs 저취업-평판적가치형 12.993*** <.001 .640 .424

overall test 41.165*** <.001 11.646** .003

*<.05, **<.01, ***<.001

<표� 6>�잠재계층에�따른�삶의�만족도의�차이



762�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Ⅴ.� 논의�및� 결론

지속되는 대학졸업자의 취업난과 청년층의 취업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

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이후 급속하게 상승한 청년실업률(최경수, 2017)은 2017년 12%

에 이르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동열, 박철우, 이영민, 

2017).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에 대비 5만 

3천명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실업률은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6. 15.). 특히 

4년제 대졸자 취업률은 2012년 66%에서 2015년 64.4%로 낮아져(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최근 우리사회의 대졸자의 취업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높아진 대학졸업자의 실

업률과 취업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교육현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과정을 심층적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며 일자리 획득 후의 관계까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장기적 관점의 

연구는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졸업자의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중요정도에 따라 이질적인 하위집

단을 분류하여 대졸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첫 일

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중요도에 의해 구분된 잠재계층 유형에 개인 및 학교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를 획득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과 현 대학생들이 직업을 얻는데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현 시점의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으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유형화하여 심층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잠재계층 유형에 따른 첫 일자리 획득 후 삶의 만족도 정도를 함께 비교 분석

함으로써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에 두는 가치 정도에 따른 대졸 취업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첫 일자리 획득 가능성과 직업가치 선호에 따른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하위집단의 예측변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연속 생존

혼합모형과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Muthén & Masyn, 2005). 이에 따른 주

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연속 생존혼합모형을 적용하여 4년제 대졸자의 최초 일자리 획득시점을 바탕으로 잠재계

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졸업 후 1개월 시점과 7개월 시점에서 첫 일자리 

획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겨울학기와 여름학기 대학졸업 시점의 각 기업의 

공채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속해있는 대학졸업자 약 95%가 일자리를 

획득한 계층의 절반에 가까운 약 40%의 학생이 졸업 직후 한 달 이내에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취업률을 보인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졸업 후 빠른 시기에 일자리를 획득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더욱 주목해야할 점은 첫 일자리 획득시점에 따른 생존함수 분석 결과 

대학 졸업자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자리 획득 확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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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15개월 이후부터는 취업률의 변동이 없고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1년 이상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증가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6개월로(통계청, 2018. 7. 11) 장기 미

취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존 보고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직업가치 중요도에 따라 잠재계층을 탐색한 결과 가장 빠른 시기에 높은 확률

로 일자리를 획득한 계층이 근로환경부터 사회적 평판까지의 다양한 직업가치를 모든 분야에서 균

일하게 중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다양한 직업가치 영역을 중요

하게 고려하는 것이 첫 일자리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유현옥과 김은비(2016)의 연구와 유

사하게 개인적, 환경적 직업에 대한 가치를 고르게 지니고 있을수록 졸업 후 첫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첫 일자리 획득시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 두 계층 간에

는 직업가치 중요도(Johnson & Elder, 2002)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첫 일자리 획득이 비

슷한 계층 간에 다른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이한 직업가치 

중요도를 보인 이들 두 계층은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인 계층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높은 직업가치를 지니고 있고 직업과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 비슷한 일자리 획득 양상이지만 중간 수준 취업률을 보인 계층은 모든 분야에서 

낮은 직업에 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평판을 과도하게 중시하거나 직

업에 대한 가치를 낮게 가지고 있을수록 첫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형태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를 종합하여 3개의 계층으

로 유형화 하였으며 이들을 가장 높은 첫 일자리 획득 수준을 보이며 모든 직업가치 분야에서 안정

적 수준의 양상을 보이는 ‘고취업-안정적가치형’, 중간 수준의 첫 일자리 획득과 모든 분야의 직업

가치에 미온적 성향을 보이는 ‘중취업-미온적가치형’, 가장 낮은 일자리 획득 수준을 보이며 높은 

사회적 평판인 외재적 직업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저취업-평판적가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대학 졸업자는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에 따라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유형화되며 유

형화된 집단별로 전문적인 서비스 및 체계적인 대체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유형화된 계층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계층에 대한 개인 및 학교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여학생일수록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

그램에 참여할수록 다른 두 계층에 비해 ‘고취업-안정적가치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학졸업자들이 자격증 획득,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과 같은 취업에 직접적이

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수록 안정적인 직업가치를 형성하고 높은 취업률과 빠른 첫 

일자리 획득시기를 갖는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또한 개인차원의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수록 다른 계층에 비해 ‘중취업-미온적가치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계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취업목표도 설정하였고 교육훈련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직업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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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요인인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프로그램에 참여 여부와 학교에 대한 만족

도는 이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취업-평판적가치형’에 속하는 대학졸

업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높고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른 두 계층보다 이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 긍정적인 만족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를 직업에 대한 가치 

추구에도 동일시함으로써 외부적인 평판에 더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층별로 상이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첫 일자리 획득과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상반되는 연구결과(강순희, 박성재, 2002; 김정숙, 2009; 

성지미, 안주엽, 2012; 이병희, 2002; 이종찬, 2013; 채구묵, 2007; 황여정, 백병부, 2008)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개인 및 학교요인에 의해 상이한 영향력을 받으며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에 

의해 유형화된 잠재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마련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에 두는 가치 정도에 따른 계층 유형별 대졸 취업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직업가치가 높은 ‘고취업-안정적가치형’과 ‘저취업-평판

적가치형’ 집단이 직업가치가 낮은 ‘중취업-미온적가치형’ 집단 보다 개인적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가치가 직업선택과 직장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도에 영향을 준

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오성욱, 이승구, 2009; 유현옥, 김은비, 2016) 직업에 대한 

가치가 첫 일자리 획득 후의 개인적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결과는 첫 일자리

에 대한 만족도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업에 대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집단일수록 일자리 획득 후 개인이 갖게 되는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획득한 첫 일자리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결과라 추론해볼 수 있다.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4년제 대학졸업자는 대학 졸업 직후 혹은 반년 이내에 높은 

첫 일자리 획득 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졸업 약 15개월 이후부터는 일자리 획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 중요도 정도에 따라 3개의 

이질적인 잠재집단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개인적, 환경적인 전반적 직업가치를 균등하게 가지고 있

는 집단이 첫 일자리 획득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유형화된 집단 간에 개인

과 학교 요인들이 상이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격증과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과 같은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활동들이 고른 직업가치와 높은 첫 일자리 획득 확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높은 직업가치를 지니고 있는 집단일수록 첫 일자리 획득 후의 

개인이 갖게 되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 후 개인 삶의 만족도에 직업에 대한 가치

가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상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졸업자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반년 이내에 높은 확률로 첫 일자리를 획득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기간이 되면 일자리 획득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며 이후에는 일자리 획득이 거의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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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취업 실패를 경험한 구직자는 장기실업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장기실업자는 일자리 구하기 자체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

(discouraged workers)(김용현, 2005)가 되게 된다.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이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는 1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17년 만에 최다 인원

인 것으로 나타나(뉴스1, 2018. 5. 13.) 현 시대 노동시장 취업문제의 심각성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

서 대학졸업자의 본격화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획득의 실패 경험이 반복되지 않

도록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졸업 후의 인적DB 구축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거나 실질적 

일자리 매칭 제도 등을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얻게 

되는 심리적 불안과 이에 따른 자존감 하락에 대한 심리 상담과, 장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스로를 진단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동기유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적, 환경적 다양한 직업가치 영역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첫 일자리 

획득과 이후 개인이 갖게 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학

졸업자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직업가치관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교를 재학

하고 있는 시기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부서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취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제공하거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진로 프로그램을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업가치관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상담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이후 일자리 매칭의 과정에 기초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및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에 의해 유형화된 잠재계층은 개인 및 학교요인에 의해 상이

한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형화된 잠재계층에 따른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대책마련

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높은 첫 일자리 획득을 보인 집단에서는 자격증과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과 같은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활동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

질적으로 대졸자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하고 원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조사

와 이에 합당한 교육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대졸자가 느끼기에 실제적으로 취업 준비에 도

움이 되는 구체적인 취업 준비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이에 따른 적절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 제공

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낮은 첫 일자리 획득과 낮은 직업가치를 지닌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

이 참여한 교육 및 훈련 이수가 영향을 주었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프로그램은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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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이수한 교육훈련은 대학 졸업 후의 첫 일자리 

획득과 직업가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진로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은 학교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활성화된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집단의 경우에는 직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직업가치 형성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대학졸업자의 첫 일자리 획득 소요 기간이 장기간이며 장기 미취

업자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즉 대졸자의 

교육현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증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

한 심층적 논의와 함께 대졸자의 취업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시점과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개인의 인적자본특성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대졸

자의 취업과의 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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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Determinants� of�University�Graduates'� First� Job�

Acquisition�and�Occupational�Values�and��the�Difference�of�Life�

Satisfaction� :�Using�Discrete-time� Survival�Mixture�Analysis
1)2)3)4)

Lee,� Jungmin*

Baek,� Seunghiey**

Jeon,� Hyeonjeong***

Chung,� Hy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class and verify the impact factors according 

to the probability of acquisition of first jobs after graduate university and occupational values. 

Also, those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latent classes. In order 

to do this, discrete-time survival mixture analysi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 Wald tests were applied to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2015GOMS)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ree latent classes 

were classified. All latent classes were more likely to obtain the first job in the first month after 

university graduation, but the type of occupational values preference and the job acquisition level 

was disparate in three latent classes. It was named 'mid employment-low value', 'high 

employment-stable value’, and 'low employment-reputable value'. Second, It turned out that 

Gender, average monthly income, certifi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completion, school 

satisfaction, interview skills, and resume writing tip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ach latent class. 

Third, the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in 'mid employment-low value', 

'high employment-stable value’ class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sonal and relational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the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First Job Acquisition, Occupational Values, Life Satisfaction, Discrete-time Survival 

Mixture Analysis, Laten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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